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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66.5%를 차지하는 성인 대다수

는 직장이나 일터에서 생활의 대부분을 보내는 산업체 근

로자라 할 수 있다. 산업체 근로자들은 산업의 급속한 발

달로 인해 직업이 전문화·세분화되어 근로시간이 불규칙

하며, 사무자동화 시스템 도입에 따라 신체활동이 부족하

고, 다른 산업체들과의 경쟁관계 속에 자기계발과 업무성

과에 대한 강박에서 기인한 스트레스로 건강에 대한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1 이들이 느끼는 스트레스는 개

인적인 요인 외에 직무자체의 특성, 동료와의 갈등, 조직

분위기, 근무 환경적 특성 등 여러 요인으로부터 기인된

다.2 특히 산업체 근로자들은 육체적으로 과중한 활동을

수행하며 그에 따른 각종 스트레스의 가중으로 피곤에 지

치기 쉬운 작업환경에 놓여 있다. 스트레스와 건강상태는

매우 높은 상관관계가 있으며, 우울증 발생의 원인이 되

기도 하며, 각종 질병에 노출될 수 있다.3 개인의 건강수준

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결정요소 중 하나가 건강관련

습관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이에 적절하게 대

처하지 못하고 음주, 흡연과 같은 잘못된 생활습관과 식

생활로 더 많은 문제적 환경에 처하게 된다.4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집중력을 높여 업무능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카페인5,6은 개인의 민감도에 따른 차

이가 있지만 피로를 줄여주기 때문에, 이로 인해 많은 직

장인들이 카페인 함유 음료를 일상적 혹은 습관적으로 소

비하고 있다.

ABSTRACT

Purpose: This study analyzed the degree of job stress and caffeine intake in workers in industrial positions in order to

determine the relationships between job stress and caffeine intake. Method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conducted a

survey targeting 361 blue collar workers working for K manufacturing company, Gwangju. Results: The total score for job

stress in subjects was 72.7 ± 6.8 points/100 points. According to job stress, subjects were categorized as follows: Q1 for

the group who had the least stress; Q2 for the group who had little stress; Q3 for the group who had a lot of stress, and Q4

for the group who had the most stress. As for the effects of caffeine on health, 57.1% thought that caffeine is helpful and not

harmful if taken properly while 17.3% responded that less caffeine consumption is better. Daily intake of caffeine according

to stress was presented as: 172.0 ± 85.3 mg in Q1, 179.0 ± 83.7 mg in Q2, 187.9 ± 81.4 mg in Q3, and 214.2 ± 147.3 mg

in Q4 (p < 0.05). The percentages of caffeine consumption compared to the daily safe limit in subjects were: 43.0 ± 21.3,

44.8 ± 20.9, 47.1 ± 20.4, and 53.6 ± 36.8% in Q1, Q2, Q3, and Q4, respectively (p < 0.05). Adverse effects such as

nausea or vomiting from caffeine were most common in Q4 (p < 0.05). Conclusion: As a result, higher stress in blue collar

workers working for K manufacturing company was associated with more caffeine consumption. Groups with a lot of stress

(Q4) consumed approximately 50% of daily safe limit of caffeine. Considering the results above, this study suggests that

further research on more precise caffeine intake and its effects is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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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성인의 카페인의 주요 섭취 원인인 커피 소비

량은 20세 이상 성인 1인당 2009년 227잔에서 2013년 298

잔으로 증가하였으며, 전 세계적으로 26번째 커피 소비 국

가이다. 또한 관세청의 수출입무역통계에 따르면 커피 수

입량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7 커피에 포함된 대표적

인 성분인 카페인 (caffeine)은 식물성 알칼로이드계의 일

종으로, 커피 콩, 차 잎, 콜라 나무 열매, 과라나 등의 식물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며 식품과 의약품에 포함되어 약리활

성을 띠는 성분이다.8.9 카페인은 초콜릿, 아이스크림, 케이

크, 떡, 과자 등의 식품과 커피, 녹차, 홍차, 우롱차, 콜라, 우

유, 에너지음료 등의 음료수 외에 소염진통제의 보조성분

으로 사용되고, 이뇨제 및 기관지 확장제로 천식 치료를 위

해 사용되며, 여러 종류의 자양강장제에도 함유되어 기호

식품 및 치료약품으로 널리 쓰이고 있다.10,11 카페인은 비

영양 성분으로 우리 몸에서 영양소로 작용하는 물질은 아

니지만, 체내 대사 작용으로 중추신경계를 자극하여 긍정

적인 효과를 나타내며,8 파킨슨병이나 알츠하이머 등의 위

험을 감소시키고 노화나 심장병 같은 대사성질환 예방효

과도 있다.12

반면 카페인을 과잉 섭취할 경우에는 뇌나 근육을 자극

해 불면, 신경과민, 흥분, 불안 등을 일으키고, 소화계와 내

분비계로 작용하여 위액분비 증가 및 위장질환 유발, 점막

의 비대를 초래하거나 비장의 DNA 합성을 감소시키는 등

여러 기형학적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13 또한 만성적인

카페인 섭취는 요 중의 칼슘 배출량을 증가시켜 골다공증

을 유발하거나 제 2형 당뇨병 발생을 촉진시킨다는 연구들

도 있다.14-16 따라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리나라 국민

의 카페인 섭취수준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안

전한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을 제시하였는데, 성인

의 경우 400 mg 이하, 임산부는 300 mg 이하, 어린이의 경

우 체중 1 kg당 카페인 2.5 mg 이하이다.17

최근 국내에서 소비가 증가 하고 있는 카페인 함유 음료

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어린이18와 청소년,19 대학생20

을 중심으로 한 카페인 섭취에 관한 연구들은 활발한 반면

산업체 근로자들의 카페인 섭취에 대한 사례연구는 미미

한 실정이다. 또한 스트레스와 카페인 섭취와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21도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 섭취가 대학생의 스

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정도로 연구가 많이 이루어 지지 않

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산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그

신뢰성과 타당성이 인정된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직무스

트레스를 측정하고, 카페인 함유 음료의 섭취 실태를 조사

한 후, 직무스트레스와 카페인 섭취량과의 관련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실시하였다.

연구방법

조사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 K 제조공장의 재직 근로자를 대

상으로 2014년 4월 7일부터 4월 11일 까지 설문조사를 실

시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사무직과 생산직에 근무하는 직

원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는데, 사무직과 생산직 주간 근무

자는 근무시간이 오전 8시 30분~오후 5시 30분까지 이고,

생산직 오전 근무자는 오전 6시 30분~오후 2시 30분까지,

생산직 오후 근무자는 오후 2시 30분~오후 10시 30분까지,

생산직 야간은 오후 10시 30분~다음날 아침 6시 30분까지

근무하는 4조 3교대 방식이다. 설문지 작성은 본 연구자가

대상 근무지의 책임자에게 연구 목적과 방법을 설명한 뒤

근무자들의 동의를 얻고 자율시간을 이용하여 근로자들

이 직접 작성하도록 하여 수거하거나, 본 연구자가 근무자

와 일대일 면담을 통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도록 안내하

여 수거하였다. 대상자는 재직 근로자 400명 이었으며, 회

수된 설문지는 375명 중 기록이 무성의 하거나 응답이 누

락된 14명을 제외한 361명 (회수율 90.3%)을 대상으로 본

연구의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조사도구
 

및
 

조사내용

일반 환경 요인 조사 문항은 대상자들의 나이와 성별, 근

무경력, 하루 평균 근무시간, 결혼여부, 교육정도, 소득으로

분류하여 조사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신장과 체중은 자기

기입식으로 작성하였고, 대상자들의 비만도 측정은 body

mass index (BMI)를 이용하여 구한 후, 대한비만학회22 발

표를 기준으로 18.5 미만은 저체중, 18.5~22.9는 정상,

23.0~24.9는 과체중, 25 이상은 비만으로 구분하였다.

건강
 

행태
 

조사

건강행태 조사는 평소 자신의 건강에 대한 생각, 최근 일

주일간 중등도의 신체활동 수행 일수, 일주일 기준 음주 횟

수 및 양, 흡연 여부 및 하루 흡연량, 평소 수면시간에 대해

7문항을 조사하였다.23

직무스트레스
 

조사

직무스트레스 조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보건

연구원에서 제시한 한국형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 (Korean

occupational stress scal, KOSS)의 일부를 발췌하여 사용

하였다. 원 척도에서 신뢰도가 높은 직무요구, 직무자율성

결여, 보상부적절, 조직체계의 하위변수로 구성하여 연구

한 논문24을 참조하여 직무요구도 8문항, 직무자율성 5문

항, 보상부적절 6문항, 조직적 관리체계 7문항으로 총 26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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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을 구성하였다. 각각에 5점 척도로 구성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스트레스가 많은 것을 의미하며, 일부 문항

은 역계산하였다. 한국인 직무스트레스의 전체적 평가는

각 영역별로 실제 점수를 단순 합산하는 방식과 100점으

로 환산하는 방식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단순 합산 방법이

갖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100점으로 환산한 방식을

택하였다. 실제 점수를 100점으로 환산하는 수식은 다음과

같다.

각 영역별 환산점수 = (실제 점수 - 문항 수) × 100

/ (예상 가능한 최고 점수 - 문항 수)

직무스트레스 총 점수 = 각 4개 영역의 환산 점수의 총합/4

카페인
 

섭취
 

식행동
 

조사

카페인에 대한 인지여부, 카페인의 각성효과로 인한 업

무 및 피로회복에 도움 여부, 카페인 함유 음료 섭취량 조

사, 카페인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각각 조사하였

다. 카페인 음료로 인한 금단현상 (의존증) 및 부작용 경험

에 대하여는 5점 척도로 반응하도록 되어 있고, 점수가 높

을수록 카페인 의존도 및 부작용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카페인 음료 섭취 빈도 조사는 K제조공장 내 설치된 자판

기에서 판매되는 카페인 음료, G시에 있는 커피 전문점의

커피 종류 중 예비조사를 통하여 근로자들의 주로 섭취하

는 커피 음료와 카페인 음료 9종류에 대하여 반정량 식이

섭취빈도법을 통하여 이들의 섭취 빈도 및 카페인 함량을

분석하였다. 카페인 음료 종류17는 각각 커피믹스 (1봉

12,000 mg), 커피믹스 (디카페인 1봉 12,000 mg), 자판기

커피 (1잔 80 mL), 캔 커피 (1캔 175 mL), 커피전문점 커

피 (1잔 180~420 mL), 박카스 (1병 100 mL), 고에너지음

료 (핫식스, 레드불스 등 1캔 250 mL), 콜라 (1캔 250 mL),

녹차 (1티백)에 대해 섭취빈도조사법을 이용하여 조사하

였다.

카페인
 

섭취량
 

조사

카페인 음료 섭취 빈도 조사에 사용된 각각의 음료에 대

한 카페인 함량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보도 자료

를 토대로 커피 제품을 1회 제공량 당 카페인 함량으로 환

산하면 커피믹스는 17개사 68개 제품의 카페인 평균 함량

47.51 mg, 자판기 커피는 커피믹스와 동일하게 계산하였

으며, 캔 커피는 광주시내 대형 마트에서 판매되는 제품 중

판매실적이 높은 8개사의 22개 제품의 카페인 평균 함량

84.41 mg, 커피전문점 커피는 광주시내에 있는 대기업 브

랜드 8개사 24개 제품 카페인 평균 함량 158.43 mg, 에너

지 음료는 5개사 5개 제품 카페인 평균함량 86.1 mg에 대

해 조사하였다.17 또한 박카스는 자사에서 제시해준 카페

인 함량 30 mg, 콜라는 시중에서 판매하는 2개사의 콜라

카페인 함량 25 mg, 녹차 티백의 카페인 함량은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의 영양표시에 제시된 28 mg을 본 조

사의 분석량으로 사용하였다. 각 제품의 평균 카페인 함량

을 산출 한 후 섭취 빈도에 따른 가중치는 영양평가 프로

그램인 CAN-Pro 4.0 (computer aided nutritional analysis

program, 한국영양학회)의 섭취빈도조사에서 실제 하루

동안 섭취한 빈도로 환산하여 부여한 가중치를 참고하여

적용하였다.

분석
 

방법

본 조사에서 얻은 결과는 SPSS version 18.0을 통해 통

계 처리하였다. 나이와 스트레스 정도와 같은 연속변수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했고, 일반사항의 성별, 근무경력, 근

무시간, 결혼여부, 교육정도, 교육수준 등과 같은 비연속변

수는 빈도분석을 하였다. 스트레스 정도의 사분위수에 따

라 건강행태, 비만도, 카페인 섭취 실태는 Chi-square (χ² -

test)로 검증하였다. 스트레스 정도에 따른 BMI, 카페인 섭

취에 따른 부작용, 카페인 섭취량 등 연속변수는 One-way

ANOVA를 이용하여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ANOVA에

따른 사후검정은 Tukey’s test로 하였다. 카페인 섭취량과

일반특성 및 직무스트레스 정도 변수 간의 상호관련성은

Pearson's correlat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통계적 유의

성 검증은 a = 0.05 수준에서 이루어졌다.

결 과

일반사항

본 연구의 대상자는 361명으로 남자가 326명 (90.3%),

여자 35명 (9.7%), 연령대는 40~49세 52.4%, 50세 이상

34.9%, 40세 미만이 12.7%로 40~49세가 가장 많았고, 이

들의 평균 나이는 46.8 ± 6.4세였다. 이들의 하루 평균 근

무시간은 8~9시간이 78.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0

시간 이상 17.2%, 8시간 미만 3.9%의 순으로 나타났다. 결

혼여부는 기혼이 93.1%로 대부분 기혼자 였으며, 교육 정

도는 고졸 이하가 44.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들의 한

달 수입은 400~499만원 미만이 44.6%로 가장 높았다

(Table 1).

직무스트레스

직무스트레스 정도 측정은 Table 2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의 직무스트레스 총합은 100점 환산 기준으

로 보았을 때 72.7 ± 6.8점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이 느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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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직무스트레스는 직무요구도 19.9 ± 5.1점, 보상 부적

절 16.1 ± 2.5점, 직무자율성 결여 14.7 ± 2.1점에 비해 조

직적 관리체계 21.9 ± 3.3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Table

2).

직무스트레스
 

사분위에
 

따른
 

연구
 

대상자
 

신체계측치

연구 대상자들의 직무스트레스 정도에 따라 사분위수로

구분하여 스트레스를 가장 적게 받는 그룹은 Q1, 스트레

스를 적게 받는 그룹은 Q2,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그룹은

Q3,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그룹은 Q4로 구분 하였다.

대상자들의 BMI는 Q4에서 24.4 ± 1.9로 가장 높았고, 비만

도는 정상이 Q1에서 27.7%, 과체중은 Q4에서 51.0%, 비

만은 Q4에서 32.7%로 더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는 없었다 (Table 3).

스트레스
 

정도에
 

따른
 

건강행태
 

조사

스트레스 정도에 따른 건강행태 조사 결과 중등도 신체

활동에 대해 ‘전혀 없음’은 Q4에서 41.8%, ‘1일’은 Q3에서

27.7%, ‘2일’은 Q2에서 18.6%, ‘3일’은 Q4에서 16.3%, ‘4

일 이상’은 Q1에서 30.1%로, 스트레스를 가장 적게 받는

Q1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p < 0.01). 스트레스 정도에 따

른 흡연여부는 흡연자가 Q1에서 66.3%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고 (p < 0.01), 흡연량은 ‘10개비 미만’이 Q4에서

30.4%, ‘10~20개비’는 Q2에서 63.2%였으며, Q3에서 ‘20

개비 이상’이 38.8%로 흡연량이 유의하게 높았다 (p <

0.05). 스트레스 정도에 따른 수면시간은 스트레스를 가

장 많이 받는 Q4에서 5시간 이하가 14.3%로 다른 군에 비

하여 수면시간이 적었으며, 또한 9시간 이상의 수면시간

도 20.4%로 다른 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았다 (p < 0.05)

(Table 4).

스트레스
 

정도에
 

따른
 

카페인
 

섭취
 

행태
 

분석

스트레스 정도에 따른 카페인 인지도 조사결과는 Table

5에 제시하였다. 카페인이 건강에 미칠 영향에 대해 ‘적당

히 마시면 도움이 되고 해롭지 않다’는 Q4에서 57.1%로 가

장 높았다. ‘많이 마실수록 좋다’는 Q3에서 3.6%, ‘많은 영

향은 끼치지 않는다’는 Q1에서 47.0%, ‘적게 마실수록 좋

다’는 Q4에서 17.3%로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카페인은 적

당히 마시면 도움이 되고 해롭지 않으나 적게 마실수록 좋

음이 다른 그룹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p < 0.05).

스트레스 정도에 따른 카페인 섭취량에 대한 조사결과

는 Table 6에 제시하였다. 커피믹스 (1봉 47.51 mg)은 Q3

에서 86.1 ± 56.4 mg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Q4 81.4 ±

47.7 mg, Q2 66.1 ± 45.1 mg, Q1 65.8 ± 45.8 mg 순으로

Q3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p < 0.01). 자판기 커피 (1잔

47.51 mg/1회 제공량)는 Q2에서 62.3 ± 60.9 mg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Q1 58.2 ± 62.4 mg, Q3 46.0 ± 63.2 mg,

Q4 40.3 ± 59.0 mg 순으로 Q2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p <

0.05). 커피전문점 커피 (1잔 158.43 mg/1회 제공량)는 Q4

에서 40.7 ± 88.7 mg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Q3 16.1 ±

29.6 mg, Q2 9.5 ± 23.4 mg, Q1 8.4 ± 24.3 mg 순으로 Q4

그룹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p < 0.001). 녹차 (1티백 28

mg/1회 제공량)는 Q4에서 18.4 ± 32.4 mg으로 가장 높았

고, Q2에서 10.6 ± 28.1 mg, Q3에서 10.1 ± 26.2 mg, Q1에

서 4.8 ± 17.5 mg 순으로 Q4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p <

0.01). 스트레스 정도에 따른 카페인 일일섭취량은 Q1에

서 172.0 ± 85.3 mg, Q2에서 179.0 ± 83.7 mg, Q3에서

187.9 ± 81.4 mg, Q4에서 214.2 ± 147.3 mg 으로 스트레

스 정도가 높아질수록 섭취량이 많아졌으며, Q4 그룹이

유의하게 높았다 (p < 0.05). 또한 카페인 최대 일일 섭취

권고량 대비 실제 카페인 섭취량 비율은 Q1에서 43.0 ±

21.3%, Q2에서 44.8 ± 20.9%, Q3에서 47.1 ± 20.4%, Q4

에서 53.6 ± 36.8%로 일일섭취량과 같이 Q4 그룹이 유의

하게 높았다 (p < 0.05).

스트레스 정도에 따른 카페인 섭취 부작용에 대한 조사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 of subjects n (%)

Variables Total (n = 361)

Gender
Male 326 (90.3)

Female 35 (9.7)

Age (yr)

≤ 39 46 (12.7)

40 ~ 49 189 (52.4)

≥ 50 126 (34.9)

Average age (yr) 46.8 ± 6.41)

Work career (yr)

≤ 4 28 (7.8)

5 ~ 9 115 (31.9)

≥ 10 218 (60.4)

Work time (hr)

≤ 7 14 (3.9)

8 ~ 9 285 (78.9)

≥ 10 62 (17.2)

Marital status

Married 336 (93.1)

Single 16 (4.4)

Bereavement 9 (2.5)

Education level

≤ Middle school 68 (18.8)

≤ High school 159 (44.0)

≤ College 56 (15.5)

≥ University 78 (21.6)

Household income

(10,000 won/month)

≤ 299 15 (4.2)

300 ~ 399 122 (33.8)

400 ~ 499 161 (44.6)

≥ 500 63 (17.5)

1) Mean ± 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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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Table 7에 제시하였다. ‘속이 메슥거리거나 구토’의

부작용에 대해 Q1에서 2.0 ± 0.8, Q2에서 2.3 ± 0.8, Q3에

서 2.3 ± 0.7, Q4에서 2.7 ± 1.1로 나타났으며 Q4에서 유의

하게 높았다 (p < 0.05).

카페인
 

섭취량과
 

일반적
 

특성
 

및
 

직무스트레스
 

정도
 

변

수
 

간의
 

상호관련성

대상자들의 카페인 섭취량과 직무스트레스, 근무기간,

평균근무시간, 수면시간과의 관련성은 Table 8에 제시하

였다. 카페인 섭취량과 직무스트레스는 유의한 양의 상

Table 2. Job stress degree

Code
Total

(n = 361)

I am pressed for time because of the amount of work.  2.2 ± 1.01)

I am ordered to do another job before I finish what I am doing.  2.4 ± 0.9

I have had a substantial increase in work.  2.6 ± 0.9

I am burdened with taking care of subordinate workers.  2.5 ± 0.9

My job requires long-term concentration.  3.0 ± 0.8

I get enough breaks while working.  2.6 ± 0.8

I have difficulty in doing well both at work and at home.  2.1 ± 0.8

I have to multitask a lot.  2.5 ± 0.9

Total of job demands 19.9 ± 5.1

My job requires creativity.  3.2 ± 0.8

Job related duties (such as schedule, workload, conference time and night shifts) are suddenly set or changed without notice.  2.6 ± 0.8

To do my job, high quality technical skills or knowledge is required.  3.1 ± 0.8

I have authority to make decisions and that influences job performance time and the performance process.  2.9 ± 0.7

I can control my workload and schedule myself.  2.8 ± 0.8

Sum of job autonomy deficiency 14.7 ± 2.1

My job is below what I expected.  2.5 ± 0.81)

In consideration of my efforts and achievements, my salary or income is appropriate.  2.8 ± 0.7

Considering my efforts and achievements, I am respected and trusted properly.  2.7 ± 0.6

I am interested in what I am doing.  2.7 ± 0.6

I work harder when I think my conditions will be better.  2.5 ± 0.7

I have opportunities to develop my ability and practice.  2.8 ± 0.8

Sum of reward in appropriateness 16.1 ± 2.5

My company is fair and reasonable in its performance assessment and merit rating system (promotion and department allocation).  3.2 ± 0.8

My company takes care of its personnel, space, facilities, equipment, and training needed for job performance very well.  3.2 ± 0.8

There are no conflicts and there is good cooperation between our department and others.  3.3 ± 0.8

Team members and the team chief (department chief, section chief and team chief) cooperate with each other for our company.  3.1 ± 0.8

My company provides opportunities and routes for me to comment on what I think about my job.  3.5 ± 0.7

It is expected that I can do well in the development of my ability and promotion.  3.2 ± 0.7

My present position is appropriate for my education and career.  2.9 ± 0.6

Sum for organizational management system 21.9 ± 3.3

Sum for job stress 72.7 ± 6.8

1) Mean ± SD

Table 3. Anthropometry investigation according to the job stress levels n (%)

Variables
Job stress levels1) (n = 361)

χ², F
Q1 (n = 83) Q2 (n = 97) Q3 (n = 83) Q4 (n = 98)

BMI2) 23.9 ± 1.63) 24.2 ± 1.7 24.0 ± 1.8 24.4 ± 1.9 1.220

Obesity4)
Normal 23 (27.7) 20 (20.6) 22 (26.5) 16 (16.3)

6.931Overweight 42 (50.6) 48 (49.5) 34 (41.0) 50 (51.0)

Obese 18 (21.7) 29 (29.9) 27 (32.5) 32 (32.7)

1) Job stress levels: sum for job stress’s Q1 ≤ 25%, Q2: 26 ~ 50%, Q3: 51 ~ 75%, Q4 ≥ 76% 2) BMI (body mass index) = weight (kg) / height

(m)2 3) Mean ± SD 4) Obesity: BMI < 18.5, normal: 18.5 � BMI < 23.0, overweight: 23 � BMI < 25.0, obesity: 25.0 < B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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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Healthy behaviors according to the job stress levels n (%)

Variables
Job stress levels1) (n = 361)

χ²
Q1 (n = 83) Q2 (n = 97) Q3 (n = 83) Q4 (n = 98)

Subjective health

Good 13 (15.7) 15 (15.5) 15 (18.1) 15 (15.3)

8.628Normal 70 (84.3) 81 (83.5) 66 (79.5) 77 (78.6)

Bad  0 (0.0)  1 (1.0)  2 (2.4)  6 (6.1)

Moderate physical 

activity 

None 18 (21.7) 34 (35.1) 30 (36.1) 41 (41.8)

28.773**

1 day 16 (19.3)  9 (9.3) 23 (27.7) 19 (19.4)

2 days 12 (14.5) 18 (18.6) 11 (13.3) 11 (11.2)

3 days 12 (14.5) 18 (18.6)  9 (10.8) 16 (16.3)

≥ 4 days 25 (30.1) 18 (18.6) 10 (12.0) 11 (11.2)

Drinking (beer)

1 ~ 2 glassess  4 (4.8)  8 (8.2)  5 (6.1)  9 (9.4)

15.119

1 bottle  6 (7.2)  6 (6.2)  5 (6.1) 14 (14.6)

2 ~ 3 bottles 59 (71.1) 74 (76.3) 56 (68.3) 55 (57.3)

≥ 4 bottles 11 (13.3)  6 (6.2) 12 (14.6) 11 (11.5)

None  3 (3.6)  3 (3.1)  4 (4.9)  7 (7.3)

Smoking
Yes 55 (66.3) 68 (70.1) 49 (59.0) 46 (46.9)

12.500**
No 28 (33.7) 29 (29.9) 34 (41.0) 52 (53.1)

Smoking amount

≤ 10 cigarettes  6 (10.9) 10 (14.7)  9 (18.4) 14 (30.4)

12.898*11 ~ 19 cigarettes 30 (54.5) 43 (63.2) 21 (42.9) 18 (39.1)

≥ 20 cigarettes 19 (34.5) 15 (22.1) 19 (38.8) 14 (30.4)

Sleep time (hr)

≤ 5  3 (3.6) 10 (10.3)  9 (10.8) 14 (14.3)

14.613*6 ~ 7 70 (84.3) 80 (82.5) 61 (73.5) 64 (65.3)

≥ 9 10 (12.0)  7 (7.2) 13 (15.7) 20 (20.4)

1) Job stress levels: sum for job stress’s Q1 ≤ 25%, Q2: 26 ~ 50%, Q3: 51 ~ 75%, Q4 ≥ 76%

 *p < 0.05, **p < 0.01

Table 5. Caffeine awareness according to the job stress levels n (%)

Variables
Total

(n = 361)

Job stress levels1) (n = 361)

χ²Q1

(n = 83)

Q2

(n = 97)

Q3

(n = 83)

Q4

(n = 98)

Caffeine knowledge level 

Well know 12 (3.3)  2 (2.4)  1 (1.0)  5 (6.0)  4 (4.1)

12.557A little know 274 (75.9) 59 (71.1) 76 (78.4) 70 (84.3) 69 (70.4)

Don't know 75 (20.8) 22 (26.5) 20 (20.6)  8 (9.6) 25 (25.5)

Help about caffeine intake

Lot of help 19 (5.3)  1 (1.2)  6 (6.2)  7 (8.4)  5 (5.1)

6.223A little 291 (80.6) 69 (83.1) 80 (82.5) 66 (79.5) 76 (77.6)

Nothing 51 (14.1) 13 (15.7) 11 (11.3) 10 (12.0) 17 (17.3)

Effects of caffeine have on 

health

Not harmful 170 (47.1) 31 (37.3) 41 (42.3) 42 (50.6) 56 (57.1)

20.446*
The better to drink a lot 4 (1.1)  0 (0.0)  0 (0.0)  3 (3.6)  1 (1.0)

No significant effect 135 (37.4) 39 (47.0) 43 (44.3) 29 (34.9) 24 (24.5)

The better to drink less 52 (14.4) 13 (15.7) 13 (13.4)  9 (10.8) 17 (17.3)

Experience side effects 

due to caffeine

Yes 33 (33.0) 20 (24.1) 42 (43.3) 26 (31.3) 31 (31.6)
7.822

No 242 (67.0) 63 (75.9) 55 (56.7) 57 (68.7) 67 (68.4)

Caffeine willing to stop

Stop 41 (11.4)  7 ( 8.4) 11 (11.3)  7 (8.4) 16 (16.3)

11.519
Continue 7 (1.9)  0 (0.0)  1 (1.0)  3 (3.6)  3 (3.1)

Reduce 304 (84.2) 75 (90.4) 84 (86.6) 69 (83.1) 76 (77.6)

Don't know 9 (2.5)  1 (1.2)  1 (1.0)  4 (4.8)  3 (3.1)

1) Job stress levels: sum for job stress’s Q1 ≤ 25%, Q2: 26 ~ 50%, Q3: 51 ~ 75%, Q4 ≥ 76%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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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관계를 (r = 0.137, p = 0.009), 평균 근무시간과도 유

의한 양의 상관성을 보였으며 (r = 0.122 p = 0.001), 수면

시간 역시 유의한 양의 상관성을 보였다 (r = 0.169, p =

0.001). 반면 카페인 섭취량과 근무기간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r = -0.114, p = 0.031). 대상자들의

교육수준, 수입, 주관적 건강인지 정도, 음주량, 흡연량과

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

았다.

Table 6. Caffeine intake according to the job stress levels

Variables
Job stress levels1) (n = 361)

F
Q1 (n = 83) Q2 (n = 97) Q3 (n = 83) Q4 (n = 98)

Coffee mix (1 bag: 47.51 mg) 65.8 ± 45.81)a2) 66.1 ± 45.1a 86.1 ± 56.4b 81.4 ± 47.7ab 4.038**

Coffee vending machine (1 cup: 47.51 mg) 58.2 ± 62.4 62.3 ± 60.9 46.0 ± 63.2 40.3 ± 59.0 2.643*

Can coffee (liquid) (1 can: 84.41 mg) 21.2 ± 40.6 17.8 ± 34.4 13.3 ± 17.3 14.6 ± 24.0 1.158

Coffee shop coffee (1 cup: 158.43 mg) 8.4 ± 24.3a 9.5 ± 23.4a 16.1 ± 29.6a 40.7 ± 88.7b 8.277***

Bacchus (1 bottle: 30 mg) 5.7 ± 6.8 5.7 ± 12.1 7.8 ± 18.3 5.5 ± 9.4 0.657

Energy drink (Hot6: 86.1 mg) 4.9 ± 33.4 2.7 ± 14.1 4.3 ± 15.8 8.3 ± 30.9 0.870

Coke (1 can: 25 mg) 3.1 ± 4.6 4.3 ± 13.6 4.5 ± 7.4 5.0 ± 7.7 0.669

Green tea (1 tea bag: 28 mg) 4.8 ± 17.5a 10.6 ± 28.1a 10.1 ± 26.2a 18.4 ± 32.4b 3.963**

Daily intake of coffee (mg/day) 172.0 ± 85.3a 179.0 ± 83.7a 187.9 ± 81.4a 214.2 ± 147.3b 2.915*

Percentages of the caffeine consumption to safe limit 

daily intake of subjects (%)4)
43.0 ± 21.3a 44.8 ± 20.9a 47.1 ± 20.4a 53.6 ± 36.8b 2.915*

1) Job stress levels: sum for job stress’s Q1 ≤ 25%, Q2: 26 ~ 50%, Q3: 51 ~ 75%, Q4 ≥ 76% 2) Mean ± SD 3) Different letters denote signif-

icant difference at p < 0.05 by Tukey's test within the row. 4)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2013)18

 *p < 0.05, **p < 0.01, ***p < 0.001

Table 7. Adverse effects from caffeine intake according to the job stress levels

Variables
Job stress levels1) (n = 361)

F
Q1 (n = 83) Q2 (n = 97) Q3 (n = 83) Q4 (n = 98)

Heart was throbbing and beating faster. 3.2 ± 1.02,3) 2.8 ± 1.0 2.7 ± 0.9 2.8 ± 1.1 1.173

I was short of breath and had a hard time breathing. 2.5 ± 0.9 2.2 ± 0.6 2.4 ± 0.7 2.3 ± 0.8 0.798

I had pain in my stomach. 2.2 ± 0.9 2.4 ± 0.9 2.4 ± 0.6 2.2 ± 0.7 0.371

Insomnia 2.4 ± 0.9 2.3 ± 0.8 2.8 ± 1.1 2.6 ± 1.1 1.616

Dizziness 2.1 ± 0.6 2.2 ± 0.8 2.4 ± 0.7 2.2 ± 0.8 0.437

Depression and inertia 1.9 ± 0.4 2.0 ± 0.5 2.3 ± 0.8 2.1 ± 0.7 2.172

Headache 2.2 ± 0.9 2.3 ± 0.8 2.2 ± 0.6 2.4 ± 0.9 0.257

I felt anxious and stressful without cause. 2.2 ± 1.0 2.0 ± 0.5 2.4 ± 0.9 2.2 ± 0.7 1.806

I had nightmares. 1.9 ± 0.6 1.9 ± 0.3 2.0 ± 0.3 2.0 ± 0.6 0.868

My hands of face quivered. 2.6 ± 0.9 2.4 ± 0.9 2.7 ± 0.8 2.6 ± 1.0 0.690

My lips were dry. 2.3 ± 0.8 2.2 ± 0.8 2.3 ± 0.6 2.5 ± 0.9 0.972

I felt like throwing up or vomiting. 2.0 ± 0.8 2.3 ± 0.8 2.3 ± 0.7 2.7 ± 1.1 2.761*

I had a repetitive stomachache. 2.0 ± 0.7 2.2 ± 0.7 2.5 ± 0.8 2.2 ± 0.8 1.853

Diarrhea 2.0 ± 0.7 2.0 ± 0.7 2.4 ± 0.9 2.2 ± 0.9 0.922

Constipation 1.8 ± 0.5 1.9 ± 0.4 2.1 ± 0.6 2.0 ± 0.6 1.236

1) Job stress levels: sum for job stress’s Q1 ≤ 25%, Q2: 26 ~ 50%, Q3: 51 ~ 75%, Q4 ≥ 76% 2) Mean ± SD 3) Score: 1 = rarely, 3 = some-

times, 5 = mostly

 *p < 0.05

Table 8.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caffeine intake and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Sum for 

job stress 

Work 

career

 (yr)

Average 

working time

 (hr)

Edducation 

level

Household 

income

Subjective 

health

Moderate

physical

activity

Drinking

(beer)

Smoking

amount

(day)

Sleep 

time

 (hr)

Daily intake of 

coffee (mg)
0.137** -0.114* 0.122* -0.73 -0.09 -0.44 0.080 -0.065 -0.084 0.169**

*p < 0.05,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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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본 연구는 산업체에 근무하는 직장인의 카페인 인지도

및 스트레스 정도를 살펴보고, 직무스트레스에 따른 카페

인 섭취량은 어느 정도이며, 이들 간에는 어떠한 상관관계

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소재한 K 제

조공장에 재직 중인 산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카페인 섭

취 행태와 직무스트레스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토대로 하여 직무스트레스 정도에 따른 카페인 섭취

특성을 살펴보았다.

연구대상자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소재한 K 제조공장

근로자 361명을 대상으로 직무스트레스를 조사한 결과 직

무스트레스 총합은 100점 환산 기준으로 보았을 때 72.7 ±

6.8점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이 느끼는 직무스트레스는 직

무요구도 19.9 ± 5.1점, 보상부적절 16.1 ± 2.5점, 직무자율

성결여 14.7 ± 2.1점에 비해 조직적 관리체계 21.9 ± 3.3점

으로 조직적 관리체계에 대한 스트레스가 가장 높게 나타

났다. 직무스트레스의 인지 정도는 여러 환경적 요인과 개

인적 특성에 따라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25 본 연구대상자

들은 연령이나 근무기간에 비해 근무환경, 승진제 및 연봉

제 등 차별화된 관리 방식에 의해 평가되므로 조직적 관리

체계에 상대적으로 높은 직무스트레스를 나타낸 것으로

보여 진다. 이와 같은 직무 환경을 바탕으로 스트레스 정도

에 따른 카페인 섭취 특성을 비교·분석한 결과 스트레스

정도가 높을수록 카페인 섭취량이 많았고, 그에 따른 부작

용에 대한 경험도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p < 0.05). 우

리나라 20세 이상 성인의 카페인 섭취 주요 기여식품으로

는 커피믹스가 71%, 커피 침출액 (커피 전문점 커피) 17%,

커피음료 4%, 탄산음료 4%, 기타 4%로 식품의약품안전

처에서 발표하였는데,17 본 연구대상자들도 커피믹스를

가장 많이 섭취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구대상자들의

카페인 섭취량의 특성을 살펴보면 스트레스가 높은 군

(Q4)에서 커피믹스와 녹차, 자판기와 커피전문점 커피를

통해 섭취하는 양이 가장 많았는데, 이는 연구대상자들의

하루 평균 근무시간이 8~10시간이고, 사무실이나 휴게실

에 비치된 음료의 종류가 커피믹스와 녹차 위주로 구성되

어진 점으로 설명 할 수 있으며, 자판기와 커피전문점을 이

용하여 커피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짐작 할 수 있

다. K 제조공장 근로자들의 스트레스 정도에 따른 카페인

인지도 조사 결과는 카페인이 건강에 미칠 영향에 대해 ‘적

당히 마시면 도움이 되고 해롭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57.1%, ‘적게 마실수록 좋다’ 17.3%로 스트레스가 많을

수록 카페인은 적당히 섭취하면 도움이 되고 해롭지 않으

나 적게 마실수록 좋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An의 선행연구26 결과 ‘적당히 마시면 도움이 되거나

해롭지 않다’ 66.3% 및 Choi의 연구 결과27에서도 ‘적당히

마시면 도움이 된다’가 63.6%로 보고되어 본 연구결과와

유사한 경향이었다.

2012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0년도 국민건강영양조

사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국민의 카페인 섭취 수준을 평가

한 결과, 국민 1인당 평균 일일섭취량은 67.1 mg으로 카페

인 일일섭취권고량 (400 mg) 대비 17%에 달해 낮은 수준

이라고 발표하였다.17 남성 평균 섭취량은 75.5 mg, 여성

은 60. 5 mg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하여 카페인 섭취량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우리나라 카페인 최대 일일

섭취권고량은 성인 400 mg 이하, 임산부 300 mg 이하, 어

린이의 경우 체중 kg 당 2.5 mg 이하라고 발표하였다.28 본

연구 대상자인 K 제조공장 근로자들의 스트레스 사분위

에 따른 카페인 일일섭취량은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군

(Q4)에서 214.2 ± 147.3 mg으로 스트레스 정도가 높아질

수록 카페인 섭취량이 많아졌으며 (p < 0.05),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군 (Q4)의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권고량 대비 실

제 카페인 섭취량 비율은 53.6 ± 36.8% 수준으로 유의하

게 높았다 (p < 0.05). 특히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군 (Q4)

의 카페인 일일섭취량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시한

성인의 일일섭취권고량 400 mg에 대비하여 50% 정도 섭

취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우리나라 20세 이상 남성 성

인의 카페인 일일섭취량이 86.9 mg이고, 카페인 최대 일일

섭취권고량 대비 22% 수준이라고 보고되어진 것17보다 본

연구의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군 (Q4)이 2배 이상 카페인

을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페인 섭취량이 높은 국가

인 미국 성인 남성의 카페인 일일섭취량(FDA, 2010년)은

성인 216.1 mg으로 보고되어 본 조사대사장 중 스트레스

가 가장 높은 군 (Q4)과 비슷하였다. Kang29이 실시한 스트

레스 인지율과 커피 섭취량과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에서

도 커피를 하루에 3잔 이상 섭취한다고 응답한 집단은 그

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스트레스 인지율의 정도가 유의하

게 높았다는 결과와 유사하였다. 또한 카페인 함유제품의

카페인 함량 및 소비 형태에 관한 연구에서도 카페인 섭취

량이 128.8 mg 정도였는데 이보다 많이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0

스트레스는 음주, 흡연과 같은 불건강한 생활습관에 영

향을 미치며, 우울과 같은 정신적 건강 문제를 초래하기도

하고, 비만, 당뇨병, 심혈관 질환과 같은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신체적 문제를 유발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31-33 연구대상자들의 음주량을 조사한 건강행태를 살

펴보면 음주조사의 기준이 맥주로 국한 되어 있지만, ‘안마

심’으로 응답한 사람들이 4.7%에 불과하여 본 연구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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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숙취와 피로를 잊게 해주는 음료로 알려진 고카페인

음료를 음주 전에 1~2캔 마시거나, 술과 함께 섞어 마실 경

우 카페인 최대 일일 섭취권고량 대비 실제 카페인 섭취량

비율을 넘어서게 되므로 이들의 카페인 섭취 실태를 계속

해서 관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대상자들은 카페인 음료로 인한 금단현상 및 부

작용에 대해 67.0%가 부작용을 경험한 적이 없다고 응답

하였고, 33%만이 부작용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

다. 카페인 음료가 좋지 않다고 할 경우 중단할 의향이 있

는지에 대해서는 ‘줄인다’ 84.2%, ‘안마신다’ 11.4%, ‘모르

겠다’ 2.5%, ‘계속 마신다’ 1.9%로 나타나 좋지 않다고 하

더라도 안 마시는 것 보다는 그 양을 줄이겠다고 응답한 사

람이 대부분 이었다. 이는 Kim34의 연구결과에서 카페인

섭취 중단의향을 나타낸 결과에 ‘계속 마시겠다’ 65.5%와

유사한 내용으로 카페인의 위해성을 알게 되더라도 이미

적응된 기호에 따라 중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연구대상자들의 스트레스 사분위에 따른 카페인 섭취

부작용에 대한 증상은 총 15가지로 분류하였으며, 속이 메

슥거리거나 구토의 증상에 대해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군

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p < 0.05), 선행연구의 결과

에서도 불면증, 속쓰림, 손·발떨림, 두통에 대한 부작용이

나타나 본 연구와 유사하였다.26 그 이외의 부작용은 대부

분에서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으나, 본 연구결과 카페인음

료의 각성효과에 대해 전혀 도움이 안된다고 응답한 근로

자가 있었으므로 유의차가 미미하게 나타난 현상 보다는

습관적으로 마시게 되는 경우 카페인 효과에 대한 내성이

나타날 수 있음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또한 스트레스와 카페인 섭취 간에 양의 상관

관계가 나타났는데, 이는. 카페인이 스트레스 해소에 연관

이 있었다는 연구 결과35처럼 본 조사도 유사한 결과를 보

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자들의 직무

스트레스 해소방안을 따로 연구하지는 않았으나, 근로자

들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과다한 카페인 섭취보다 신체

활동 등을 통하여 해소하도록 근무 내외적 환경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생각된다. 최근 커피나 콜라 외에 고카

페인 에너지 음료에 대한 섭취가 높아 많은 문제가 대두되

고 있지만 카페인의 일일 섭취권고량 대비 실제 카페인 섭

취량 비율을 알고 있거나 카페인 함유 음료를 선택할 때 카

페인 함량을 확인하는 경우는 드물 것이다. 성인이라 할지

라도 개인적인 관심 여부에 따라 인지도의 차이 역시 상이

하며 카페인에 반응하는 민감도의 차이에 따라 건강한 성

인의 경우에도 부작용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카페인 음

료 섭취 증가는 추후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울 것이다. 특히

성인들은 어린이나 청소년에 비해 영양교육의 기회가 적

고 효과 또한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며 이미 형성된 개

인적 기호도를 바꾸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실태와 현황

및 유해성에 대해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이들의 카페

인 음료 섭취량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상의

결과를 고려하였을 때 다양한 카페인 함유식품의 종류와

산업체 근로자들이 카페인을 섭취하는 방법과 장소 등을

감안하여 좀 더 자세한 카페인 섭취량과 그에 따른 영향을

밝힐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요 약

본 연구는 산업체근로자들의 직무스트레스와 카페인 섭

취량을 알아보고, 직무스트레스에 따른 카페인 섭취량과

의 관련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직무스트레스 총합은 100점 환산 기준으로 72.7 ± 6.8점으

로 나타났으며, 연구 대상자들의 직무스트레스 정도에 따

라 스트레스를 가장 적게 받는 그룹은 Q1, 스트레스를 적

게 받는 그룹은 Q2,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그룹은 Q3, 스

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그룹은 Q4로 구분 하였다. 이들

이 느끼는 스트레스는 조직적 관리체계에 대한 스트레스

가 21.9 ± 3.3점으로 직무요구도 19.9 ± 5.1점, 보상 부적절

16.1 ± 2.5점, 직무자율성 결여 14.7 ± 2.1점에 비해 가장 높

았다. 카페인에 대한 인지도 조사결과 카페인이 건강에 미

칠 영향에 대해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군 (Q4)에서 ‘적당히

마시면 도움이 되고 해롭지 않다’ 57.1%, ‘적게 마실수록

좋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17.3%로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카페인은 적당히 섭취하면 도움이 되고 해롭지 않으나 적

게 마실수록 좋다고 하였다. 스트레스 정도에 따른 카페인

섭취량을 보면 커피믹스 (1봉 47.51 mg)는 Q3에서 86.1 ±

56.4 mg (p < 0.01), 자판기 커피 (1잔 47.51 mg)는 Q2에서

62.3 ± 60.9 mg (p < 0.05), 커피전문점 커피 (1잔 158.43

mg)는 Q4에서 40.7 ± 88.7 mg (p < 0.001), 녹차 (1티백: 28

mg)는 Q4에서 18.4 ± 32.4 mg (p < 0.01)으로 가장 높게 나

타났다. 이에 따른 카페인 일일섭취량은 Q1에서 172.0 ±

85.3 mg, Q2에서 179.0 ± 83.7 mg, Q3에서 187.9 ± 81.4

mg, Q4에서 214.2 ± 147.3 mg 으로 Q4그룹이 유의하게 높

았다 (p < 0.05). 본 연구 결과 카페인 최대 일일 섭취권고

량 대비 실제 카페인 섭취량 비율은 Q1에서 43.0 ± 21.3%,

Q2에서 44.8 ± 20.9%, Q3에서 47.1 ± 20.4%, Q4에서 53.6

± 36.8%로 일일섭취량과 같이 Q4그룹이 유의하게 높았다

(p < 0.05). 카페인 섭취에 따른 부작용으로는 속이 메슥거

리거나 구토와 같은 부작용이 Q4에서 2.7 ± 0.8로 유의하

게 높았다 (p < 0.05). 대상자들의 카페인 섭취량은 직무스

트레스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r = 0.137, p =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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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근무시간과도 유의한 양의 상관성을 보였으며 (r =

0.122 p = 0.001), 수면시간 역시 유의한 양의 상관성을 보

였다 (r = 0.169, p = 0.001). 반면 카페인 섭취량과 근무기

간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r = -0.114. p =

0.031).

본 연구의 결과, K 제조공장 근로자들은 스트레스 정도

가 높아질수록 섭취하는 카페인 섭취량이 많았고, 스트레

스를 많이 받는 군에서는 최대 일일 섭취권고량 대비 실제

카페인 섭취량 비율이 50% 정도로 나타나 한국 20세 성인

남자보다 2배 이상 섭취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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